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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허 스님이 지장암 토굴에 있을 때의 일이다. 
천장암(天藏庵)에서 조금 떨어진 산모퉁이 골짜기

에 작은 초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장암이었다. 
스님은 그 곳 토굴에서 한 겨울을 혼자 정진했다.

지장암은 수리를 하지 않아 벽 사이에 틈이 나고, 문
창이 뒤틀린 고옥이었다.
그런 토굴에서 한 겨울을 지내게 된 스님은 불장

에 보관된〈화엄경〉을 뜯어서 문도 바르고 벽도 발
라 추위와 바람을 막았다.

스님을 뵙기 위해 찾아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둘
러보고 깜짝 놀라 여쭈었다.
“스님, 경전을 이렇게 도배하는데 사용해도 됩니
까?”
스님은 태연히“자네들도 이러한 경계에 이르면

이렇게 해 보게나”하고 평온히 대답했다.
찾아간 제자들은 스님의 깊은 경지에 자신들이 감

히 미치지 못함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암자
를 나왔다.

경허 스님이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開心寺)에 주
석할 무렵의 일이다. 
경허 스님이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출타해 여러 날

을 들어오지 않자 이를 걱정한 대중이 사방으로 찾
아 나섰다.
한달가량아무리찾아도스님의종적은묘연했다.
경허 스님이 간 곳은 서산 태안반도의 해변 어촌

이었다. 생선 도매상을 하는 집에 우연히 들어가 주
인에게 인사를 청하며 하는 말이“이 곳을 지나는
중인데 배도 고프고 올 데 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라
오, 이 댁에 무료로 일이나 거들어 줄 테니 나를 좀
여기 머무르도록 써 줄 수 없겠소?”하고 머물러 있
기를 청했다.
도매상 주인이 경허 스님을 보니 체격이 장대하고

힘깨나 쓰게 생긴 것이 아닌가. 주인은 품삯 안 주고
일 꾼 하나 잘 생겼다고 생각해 즉석에서 흔쾌히 승
낙했다.
경허 스님은 그 날부터 일꾼들이 자는 머슴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부터 물을 길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
인이 하라는 대로 모두다 군말 없이 할뿐더러 일도
척척 잘해 주인은 날로 경허 스님을 좋아하게 됐다.
어느 날이었다. 스님은 드디어 가풍을 드러냈다.

주인집 부인이 부엌에 나와 밥을 짓고 있는데 아궁
이에 불을 때던 스님은 난데없이 그 부인의 궁둥이
를 넙죽한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참 잘도 생겼
다”하고 나갔다. 
주인집 부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울면서 남편에

게 무도한 머슴을 따끔히 혼내 줄 것을 호소했다.
부인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한 도매상 주인은“이

중놈이 오갈 데 없어 불쌍하기에 동정했더니 아주
나쁜 놈이군”하고 독한 생각을 품었다. 도매상 주인
은 동네 무뢰배들에게 술을 사며 청했다. “저 중놈
이 못된 짓을 했으니, 아주 죽도록 패서 일어나 걸어
가지도 못하도록 하게. 힘이 장사니 아주 처음부터
반신불수가 되도록 해야 하네”하고 신신당부까지
했다.
십여 명의 장정들이 술기운에 다짜고짜 스님을 발

길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다. 경허 스님은 조금도 피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스님은 있는 그대로 온 몸뚱
이를 내 맡겨 버렸다. 동네 무뢰배들은 스님이 숨이
떨어지면 갖다 묻기로 하고 동네 생선 창고에 가두
었다.
그리고 15일 정도가 지났다. 다른 상인이 생선을

사려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신의 물건을 들
쳐가며 고르고 있는데 어디서 거칠게 숨을 쉬는 소
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상인은 숨소리를 따라 고기

상자를 들쳐보았다. 거적을 들추자 전신에 피가 시
커멓게 엉겨 붙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 상인은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분명 아직 죽지는 않은 사람이었
다. 부랴부랴 끄집어 내놓고 거적을 풀어보니 동네
도매상에서 예전에 일하던 일꾼이 아닌가. 상인은
더욱 놀라며 연유를 물었지만 스님은 일체 말이 없
었다.
상인은 도매상 주인에게 물었다.

도매상 주인은“그 중놈이 워낙 나쁜 짓을 했기에
저렇게 된 모양이오”라고 답했다.
그 상인은 도매상 주인을 보고 크게 나무라며“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처리해
야지, 어찌 사람을 이처럼 잔인하게 하였단 말인가.
내가 관가(官家)에 고발해 이런 무도한 행패를 막겠
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그리 아시
오”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제야 주인은 상인을 붙잡고“제발 고발만은 말

아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 치료해 자기 본처로 보내겠소”하고 통사정 했다.
도매상 주인의 다짐을 받은 상인은 자기 물건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 뒤 도매상 주인은 경허 스님에게“살려주는 것

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속히 당신 갈 곳으로 가시
오”하며 떠나기를 재촉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에서 나와 개심사를 향

해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서 경허 스님은 큰 스님
을 찾아 나온 만공 스님과 혜월 스님을 만났다.
경허 스님의 모습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전부

깨진 상처투성이가 돼 차마 몰라볼 만큼 초라했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스님 어디에 가셔서

이런 고초를 겪으셨습니까?”라고 묻자, 스님은“갯
가에 구경나갔다가 해풍이 심해 자연 이렇게 됐다”
며 크게 웃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스님을 구했던상인이 우

연히 개심사를 방문했다. 그 상인은 당시 머슴이 경
허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다른 스님들에게
알렸다. 그제야 대중들은 깜짝 놀랐다.

경허 스님 일화 편집자는 말미에‘스스로 마군과
부처를 동시에 작했고, 생사 없는 곳에서 생사 있는
곳까지 등한히 체험하셨다’는 평구를 덧붙였다.

구성=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머슴살며 여인희롱 매맞아 피투성이 되어…
경허스님열반100주년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④ 지장암 토굴에서

그림·박구원

⑤ 어촌 만행

“살려줄테니속히떠나시오”

경허스님말없이개심사로

“어디에서이런고초를겪으셨어요”

“갯가에구경나갔다가해풍에…”

“경전을뜯어도배해도됩니까”

“자네들도이경지이르면해보게”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277년년간간 전전국국 887700여여 사사찰찰에에 설설치치))

◆◆특특징징::
자자체체 제제작작하하는는 스스피피커커로로
소소리리가가 웅웅장장합합니니다다..
핀핀 마마이이크크와와 잘잘 맞맞습습니니다다..

◇◇가격 : 500,000원

PPOOWWEERREEDD MMIIXXEERR 앰앰프프

•일반 마이크 V-606LC

•高音質무선마이크

◆◆특특징징::
어어떠떠한한앰앰프프에에연연결결해해도도
뛰뛰어어난난흡흡음음력력,,음음질질보보장장
자자체체에에서서소소리리,, 음음질질조조절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DX-707 스텐드 마이크

DX-707 스텐드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고성능 탁상마이크

•법당전용 스피커

PPMM--880055 스스테테레레오오 앰앰프프 330000AANN

소소장장 :: 김김문문화화((海海月月)) 직직접접설설치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지지장장보보살살님님 석석가가모모니니부부처처님님 관관음음보보살살님님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주·야
상담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청동동불불상상··천천불불··삼삼천천불불··만만불불··개개금금··탱탱화화··금금고고··범범종종

● 성화미술원내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산5-37번지
성화미술원공장내불교전시관

각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능인로즈마리는항균, 살균작용이뛰어나고향기가풍부해서살충제를겸한방향제로널리사용되고있는꽃입니다. 특히목욕할때나거실에서로즈마리향을사용하면
신경을이완시켜편안한기분을느끼게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능인향당의순수원향기술을바탕으로로즈마리의특징을살린천연향으로, 로마요법과방향성의기
능을지닌향으로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정신안정과피부개선에효과가있고, 그 향기가좋아유럽의로마시대부터향수와향료의원료로사용되던꽃입니다. 라벤더의향기에는긴장을완화시
키고숙면을유도하는효과가있습니다. 능인라벤더향은능인향당의순수원향을바탕으로천연라벤더꽃에서추출한최고급에센스를첨가하여그향기가은은하고자
연스러운것이특징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